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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4년 5월 27일(월)

 윤석열 대통령,「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참석

-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추진 -

-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3국이 공동 대응 -

-‘글로벌 사우스’국가들과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27, 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09년에 시작돼 이번이 제8회로, ’19년 12월 제7차 

행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서밋에서는 한일중 정부와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3국 간 경제 협력과 

우의 증진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

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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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

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

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 참석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

국 총리, 그리고 각국 경제단체 대표 등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하여 

2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

석,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